
악수는 괜찮아요 

 

한국 정서 속에서 예의라는 이름으로 인사를 강요받곤 합니다. 사실 인사성만 밝아도 꽤 

높은 점수를 받습니다. 가끔 한국에서 오신 강사들이 설교하기 전에 인사말까지 알려주며 

앞뒤로 인사하라고 하면 어색하여 흉내만 내게 됩니다. 교우들과 안부를 주고 받으면 딱

딱한 분위기가 부드러워집니다만 예배 중의 인사로는 과하다고 생각합니다. 대신 예배 전

후에는 적극적으로 인사하고, 충분히 안부를 주고 받으면 좋겠습니다. 헤브론 본당에는 출

입문이 많아서 일부러 인사하지 않으면 가깝고도 먼 사이가 되고 맙니다.  

 

미국에서 나눌 수 있는 인사들이 다양합니다. 악수, 허그, 눈인사, 머리 숙여 인사, 손 흔

들기 등이지요. 저는 주로 남성들과 악수를 나눕니다. 안디옥 어르신들에게는 남녀를 구별

하지 않고 먼저 악수나 어깨를 살짝 토닥이며 인사를 합니다. 다만 젊은 여성들에게는 웬

만해서는 손을 내밀지 않습니다. 고개만 살짝 숙이거나 손을 흔들어서 반가움을 전합니다. 

하지만 먼저 손을 내미시면 언제든 환영합니다. 지금보다 젊었을 때 누가 저한테 충고하

더군요. 70세 이전의 여성도들과 스킨쉽을 하면 안된다고 말이지요. 농담인지, 진담인지. 

 

옆에서 지켜보기에 민망할 정도로 스킨쉽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. 오래 전, 제자반 한 

형제가 여성도들에 대한 과도한 스킨쉽 때문에 뒤에서 구설수에 오른 적이 있었습니다. 

곤란한 이야기였지만 그 형제에게 편지를 써서 몇몇 여성도들의 불쾌한 느낌을 전하고, 

조심해 달라고 부탁했습니다. 다행히 잘 마무리 되었고, 별 탈이 없었지요. 헤브론 남성 

성도들께서 특히 젊은 여성을 대하실 때 스킨쉽을 주의해 주시길 바랍니다. 본인은 사심

없이 친밀한 표현이라고 생각할지 몰라도 상대방은 불쾌할 수 있거든요. 악수는 괜찮다고 

봅니다. 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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